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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나선다.
- 인천시 오메가(Ω) 추적징수반’본격 가동 - 

- 양심불량 체납자 1,366명 및 법인 331개소 체납액 321억 원에 달해 -

- 사해행위취소소송, 가택수색, 가족명의 재산 조사 등 끝장 추적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호화·사치 고소득자들이 악의적으로 납부

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·징수하는‘인천시 오메가

(Ω) 추적징수반’을 가동한다고 밝혔다.

※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의미로,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인

오메가(Ω)를 인용

‘인천시 오메가(Ω) 추적징수반’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

개인 1,366명 및 법인 331개소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, 이들이 체납한 

금액은 321억 원에 달한다.

목표 징수액은 지난 3개년 평균징수액인 52억 원의 1.7배가 넘는 90억 

원으로 이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▲사해행위취소소송과 ▲각종

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하는가 하면 ▲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을 

추적하여 ▲가택수색 후 동산압류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

이다.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▲가족명의 고가재산, 차명 개인 사업장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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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 법인에 대한 조사·징수도 벌인다.

이와 함께 시는 추적 조사과정을 기록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

악질 체납자들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.   

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는 

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

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·징수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.”

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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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인천시 오메가(Ω) 추적징수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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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가택수색 사진>


